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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 지은이│이동준  도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(법학박사). 한국일보 기자 및 일본학술진흥회 
외국인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. 주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
한 동아시아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. 저서로 『未完の平和: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, 1969~75年』
(東京: 法政大学出版局, 2010), 공편서로 『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』(東京: 現代史料出版, 2010~) 등이 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) 이노우에는 일본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이오키베 마코토(五百旗頭真) 고베대학 명예교수(현 일본 방위대 
총장)의 외교사 세미나 출신으로 현재 가가와(香川)대학 법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. 바바는 출판사 편집자라는 독특
한 이력의 소유자로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.
2) 이 보고서는 http://www.tkfd.or.jp/admin/files/2011-03.pdf에서도 열람가능하다.
3) 남기정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전후 일본을 ‘기지국가’로 규정하였다. 南基正, 「朝鮮戦
争と日本 : ‘基地国家’における戦争と平和」(東京大学博士論文, 2000) 참조.
4) 예를 들어 1950년 2월 중국이 소련과 체결한 중소동맹조약은 “일본제국주의의 부활 또는 일본국의 침략 또는 침략에 
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과 연합하는 국가의 침략적 행위를 공동으로 방지할 것을 결의한다”고 되어 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표> 중국담론의 속성과 추이 개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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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1 :  ⑨의 시놀로지스트는 전전(戰前)의 한학, 동양학, 중국학 등이 애용하던 문헌학적 학술연구 방법으로 중국을 연구
하는 학자군을 칭함(평자 주)
주2 : 화살표의 굵기는 관련 기사의 게재 건수를, 화살표의 농도는 존재감의 강도를 나타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5) 이 점에 대해서는 李東俊, 『未完の平和：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, 1969~75年』(東京：法政大学出版局, 2010), 
110~117, 160~167쪽을 참조.
6) 중국의 대두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. 가령 데이비드 강은 주변국
들이 밸런싱(balancing,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 행위)보다는 밴드왜거닝(band-wagoning, 중국의 세력확대에 영합하는 행
위)의 경향이 강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역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. 이에 대해 데니 로이는 주변국들이 
중국의 대두에 대해 밴드왜거닝을 강화하면서도 군사, 정치적으로는 제한적으로나마 밸런싱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
고 보고 있다. David C. Kang, “Getting Asia Wrong: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”, International 
Security, vol. 27, no. 4(Spring 2003) ; Denny Roy, “Outheast Asia and China: Balancing or Bandwagoning?”,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7) 日本防衛省, 『日本の防衛』, 東京 : 日本防衛省, 2011.[http://www.clearing.mod.go.jp/hakusho_data/2011/
w2011_00.html]
